
口 국어 오용 실태 口

양 표기상의 혼란 1상 主語와 述語의 不-致

。휴게실 ; 휴계살 xx공사에서 펴낸 어떤 책자의 머i!.T 

깅치찌개 : 깅치찌게 말에 다음파 같은 표현이 있다. 

위의 例들은 간판 표기에서 흔히 쏠 “이미 사용되고 있는 과학기술용어는 
수 있는 흔란 예들이라 할 수 있는데， 

前者는 漢字의 本音을 장 모른다는 사 

실과 ‘계’가 에로 ‘게’로 찰 발음펀다 

는 사살에 그 흔란의 원인이 있는 것￡ 

로 보인다. 그러냐 ‘時計’의 ‘計’는 本홉 

。l ‘계’이므로 그렇게 척고 ·休嚴室’의 

‘했’는 ‘게’로 익어졌A으로 ‘제’로 석 

는다. 이 같운 것 ￡로 ‘編’ , ‘偏’ 가 있 마. 
後者는 ‘게’와 ‘개’에서 나다냐는 발 

음상의 흔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 

인다. 원래 ‘개’는 용엔의 어간에 붙어 

名詞플 만드는 趣尾離로 중세 국어 단계 

에도 쓰였먼 말로(“두놀개 장이 三百三

十六萬里오"(月 繹， I. 14.)) , 현재도 많 

이 쓰이고 있는語廳다. (‘노리개’， ‘덮 

개’ 等 다만， ‘마개’는 ‘막+애’로 펀 

것임) 

그러묘로 위의 표기는동사어간 ‘쩌-’ 

에 정마사 ‘개’가 연결펀 ‘김치쩌개’가 

맞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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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론이고 최신천기 기술도업에 따라 급 

증하는 새로운 기술용어가 V 우리 고유 

의 언어나 공용어로 마처 정비하지 않은 

상태에서 외래어 그대로 무분별하게 λF 

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... " 

위의 언용문에서 主語는 ‘기술용이’ 

염이 분명하다. 그런데 ‘기술용어’는無 

情物로셔 行혔를 할 수 없A으로 그에 

대한 述語는 被動的 表現인 ‘정 "1 되지’， 

‘사용되고’로 되어야」 자연스러울 텐데 

‘정비하지’， ‘사용하고’로 되어 主 · 述

간에 呼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 

한연， ‘ V ’ 자리 에 ‘우터 가’ 정 도의 

초語가 생 략펀 것」즈로 본마연 主 · 述간 

의 호응은 -致되는 것￡로 되지만 그 

렇게 하자연 ‘이미… 새로운 기숭용어’ 

라는 말을 目的語로 바꾸기 위해 ‘가r 

대 신 ‘률’ 올 사용해 야 文法的안 文章야 

펀다고 하겠다. 




